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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0

국내외의 사회적경제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기후취약계층 보호프로젝트’를 아젠다로 제안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의 계기로 삼는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가 붕괴되었습니다.
☞ 2020년 8월,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로 주변 일대가 침수되어 대피소에 머무른 이재민 중 80%는 이주노동자였
습니다.

2020년 12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에 비해 극심한 한파를 겪었습니다.
☞ 2020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故속헹님이 사망한 채 발견되
었습니다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 폭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일대가 침수되며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차별적이며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기후위기 – “모두가 체감하는 이상기후 현상들만 놓고 보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겪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인권’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폭우, 폭염, 장마, 한파가 할퀴고 간 구체적인 피해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생각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감/ 김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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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9330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인데, 반지하 거주 인
구는 5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먼저 반지하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역시 서울 입니다.
35만 5천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 25명 중 한 명
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침수 피해가 컸던 관
악구가 3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어떤 이들이 살고 있는지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키워드는 크게 세 개입니다.
고령층, 1인 가구,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60살 이상 고령층은 17만
6천여 명으로 비율은 29%였습니다.
전체 고령층 인구 비율보다 6%P 높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어떨까요. 반지하 56%로 전
국 32% 보다 20%P 이상 높습니다.
건강 문제로 홀로 활동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추려봤습니다. 이 기준으로 장애인과 함
께 반지하에 4만 7천7백 가구가 살고 있는데, 
전국 비율 10.7%와 따져보면 4%P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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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신문 9월 30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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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73333/monthly-prices-for-natural-gas-in-the-united-
states-and-europe/

2022년 10월 영국 표준가구 기준
평균 가스와 전기 요금 연간 £ 3,549(약 570만원)
1월에는 1 월에 £ 4,649로 증가 전망(약 747만원)
영국정부 8일 가계 에너지 요금을 2년 동안
연간 최대 £ 2500(약 402만원)로 제한하는 대책

Monthly prices for natural ga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rom January 2014 to August 2022(in nominal U.S. dollars per 
million British thermal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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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ergency insulation before the end of the year | New Economics Foundation

https://neweconomics.org/2022/09/emergency-insulation-before-the-end-of-the-year


2015년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내후화 사업으로 절감한 주택에너지 비용은 평균 283달러이며, 내
후화 보조사업에 투자된 1달러는 에너지편익으로 1.72달러, 비에
너지 편익으로 2.78달러의 경제적 효과

사전검사(advanced audit)와 직접 자금지원 제도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1000개 지원기관, 4,000개 기업 참여)

-3년 동안 5조 6천억 투입 10만 가구 주택에너지 효율화



소외된 지역사회에 기후 및 청정 에너지 투자 혜택의 40%를 제공
하려는 Biden-Harris 행정부의 Justice40 이니셔티브

내후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으
로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 5개 영토의 모든 카운티에 서
비스를 제공. 이 프로그램은 1976년에 시작된 이래로 700만 개 이
상의 저소득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연간 평균 $372의
에너지 비용 절감. 에너지 효율성과 건강 및 안전상의 이점을 고려
할 때 Weatherization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된 1달러는 가장 취
약한 시민에게 4.50달러를 반환. 이 프로그램은 매년 8,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약 35,000개의 가정을 수리 해왔음

-매년 3만5천가구를 집수리 단열개선 사업 8,500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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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후중립 전략 -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Kwanghee Yeom, Agora Energiew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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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후중립 전략 -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Kwanghee Yeom, Agora Energiew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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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기후중립 전략 -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Kwanghee Yeom, Agora Energiewende





30가구 섭외를 통한
수료생 실습 현장 운영

2012년부터 매년 20~100가구까지 에너지복지 사업 진행



성대골의 에너지협동조합들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성대골에너지협동조합
국사봉중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

• 에너지슈퍼마켙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에너지복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 에너지교육 및 진단 등
•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서울에너지공사 남부권 에너지센터 운

영

• 생태에너지전환 카페
• 햇빛발전소, 지역사회 나눔 실천
• 라오스, 탄자니아등국내외연대활동
• 생태에너지 축제
• 햇빛학교 운영

• 70년 전통시장 활성화
• 에너지전환마켓, 
•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 태양광 설치 등
• 동작구 가상발전소 사업
• 도농상생 협동조합

우리집 그린케어 협동조합

• 마을기술네트워크
• 건물에너지성능개선
•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 태양광 설치 등
• 마을기술학교, 나눔학교
•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



▪ 내용 :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민이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 집수리 비용 지원

▪ 현황 :
- 서울시 가꿈주택(2020년 8월 누적 1600여 가구 시공).             

노후주택 성능개선 에너지요구량 30~40% 절감 가능
- 노후주택 1만 동 지원 약 1,500억 원 규모 시장 형성

(호당 평균 1,500만원 공사비 기준. 공사비 50% 이내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기준 지원규모 약 700억 원)

▪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
-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사회적기업 참여
- 주택 단열개선사업, 성능 진단과 시공품질 관리, 인증이력
관리 분야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LH 그린 리모델링

- 사회주택협동조합과 온실가스 감축, 마을관리협동조합

기후위기를 견디는 집

공원과 녹색지대 재사용 인프라

건강한 먹을거리

재난 대비 인프라지속가능 농업

출처: 박학용(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사업단장)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현황과 그린뉴딜 연계방안

- 직접보조사업, 서울시 연간 1000가구 이상 진행, 그린 뉴딜에 가장 적합한 사업



16출처: 추소연(2021) 서울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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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소연 (2021) 주택 성능의 보편적 개선을 통한 기후 재난 적응

독일의 사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지원은 임
대인의 재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
용자에 대한 지원임을 전제하고 임대
료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성능개선을 선행해야 하며 안정적인 기
후적응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확대
되어야 한다”



□ 배경과 필요성

○ 한국 건축물 현황
- 도시화율90%이상,건물은도시온실가스최다배출부문임
- ‘18년 온열질환 사망자 48명, 그중실내(집)31.3%(15명).
- 건축물 노후화는 안전상의 문제, 지방도시 소멸위기와 밀접

한 상관관계를 가짐
- 준공후30년이상건축물비율:전국37.1%,지방40.8%

○ 건축 부문 그린 뉴딜 정책 필요성
-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주거격차 해소를 통한 공공복지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특히 그린 리모델링 가치사슬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
과가 기대되며,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 일
자리 비중이 높음

- 구조안전진단, 에너지진단, 설계, 에너지절약 자재, 고효율 기
계, 정보통신, 감리 및 시공, 재생에너지, 유지관리 등이 관련
일자리에 해당됨

□ 주요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 노후 주택단지 리모델링과 동네 설비업체 연결 모델 지원
- 저층주거지는 주거 유형의 다수를 차지하며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경제성이 낮음
- 동 단위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실태 진단, 건물별 에너지 효율

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특히 공급 측면에서 지역 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지

역별 인적, 기술적 자원 조사, 지역 역량 강화, 신뢰 구축을
위한 공적 지원 필요

○ 기존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한 주택·에너지성능개선사업
- 난방, 단열 등 주택성능개선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의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 사업은 주택외부 집수리 방
식 위주임

-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지원하며,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강조됨

- 전국 기준 연간 1조 원의 예산으로 10만 호 지원 가능





출처: 서울특별시, 2021 수요자원시장 운영 관련 내부 자료

시민참여형 DR 사업

✓ 에너지자립마을 모의 국민DR, 아파트DR 

실시를 통해

전력 피크시간 대에 전기를 아껴 기부하거

나 아파트의 수익을 거두는 참여형 DR 실

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력을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
하는 사업



식쓰티 헤르츠 김종규 대표와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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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마을 광주선언’

에너지전환 시민교육 : 2020년 5월(8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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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지탱하는 지역경제 !
– 지역에서 놀고 먹고 일하고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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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10대 정책 광주광역시 반영 여부

계획,

목표,

지표

’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 25% 감축(2018년 대비)

불평등 해소-녹색 일자리 창출 등 좋은 삶 추구

무분별한 개발 막고 보호지역 설정-생태계 조사

>>[새로운 광주시대] 내 계획 및 이행지표 부재하나,

10월 중 광주 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 수립 예정

돌봄

복지

[기후재난대비 시스템]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을 파악하고 보호

[더 많고 더 좋은 돌봄일자리] 돌봄 가치 인정, 돌봄 일자리를 통한 지

역 회복력 강화

[탄탄한 지역 돌봄?안전망] 기후취약지도를 돌봄 지도로 재구성

재난에 강한 도시 인프라 강화, 시민주도형 ‘안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5대 돌봄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거점망 확충, 사회적

가치 3대 수당 도입(농민수당, 가사수당, 시민참

여수당), 광주복지복합플랫폼 조성, 주민친화형·

주민밀착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에너

지

전환

[에너지 전환 15-20-25] ’25년 최종에너지소비15% 저감, 재생에

너지 발전 20%

[1가구 1발전소] ’25년 전체 가구의 10%에(6만 가구) 태양광발전설

비 보급

[에너지전환 전담 독립기관] 시민과 기업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

에너지 신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광주전남에너

지발전재단), 배터리기반 혁신 인프라 조성 및 분

산에너지특화단지 구축

>>산업중심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마련되어 있을뿐,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 내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높이거나,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녹

색전환정책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거

건물

[건물]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안전한 집

[최저 에너지성능 기준] 기준 충족시에만 민간 임대 인허가 승인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 매년 총 연면적 4%씩 그린리모델

링 의무 수행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주거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청사 등 공공

건물의 우선적 탄소중립화

전환

경제

[기후일자리 23,000개] 감축과 적응 분야 광주형 기후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환원되는 공공조달] 공공조달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녹색전환 지원 공공은행] 지역사회 재투자를 이끄는 공공은행 설립

지역공공은행 설립, 『광주골목상권진흥기관』 설

립,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민참여수당

>>전환경제관련공공은행설립정책이반영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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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3년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의 ‘녹색일자리’
확대 정책 제안

녹색일자리는환경에부정적영향을저감하는매력적인일자리를뜻함

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에너지사용량과온실가스배출량감축, 
생태계시스템을보호∙복원하기위한폐기물, 오염물질최소화, 

기후적응과회복탄력성을높이기위한활동등이녹색일자리에포함됨

GreenJo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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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2009년 12월 13일 오후 3시,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교회에서
일제히 350번의 종이 울림

2009년 12월 13일 오후 3시, 덴마크 코펜하겐 에 위치한 교회에
서 일제히 350번의 종이 울림
2013년 제19차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가 열 린 기간 종교계는 공
동단식을 하기도 함.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세대 간 공평함, 사전 예
방의 원칙,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



구로교당(5 kW) 송천교당(5 kW)

홍제햇빛발전소 (13kW) 장충교당(1.25 kW)



런던 세계최대 태양광 다리
(빅토리아 철교)

영국 위씽톤에 있는 성 미카엘 올 앤젤스 교회(St. Michael and All Angels Church)는 900년 된 교회 건물에 태양광을 올려 탄소배출 ‘제로’ 교회가 되었다. 난
방을 위해 바이오매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지붕에는 태양광패널을 올려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한다. 모듈을 설치할 때 900년이나 된 역
사적인 건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영국의 남서지역에서는 약 100여개가 넘는 교회가 태양광 지붕을 갖고 있다.



2009년 12월 13일 오후 3시,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교회에서
일제히 350번의 종이 울림

2009년 12월 13일 오후 3시, 덴마크 코펜하겐 에 위치한 교회에
서 일제히 350번의 종이 울림
2013년 제19차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가 열 린 기간 종교계는 공
동단식을 하기도 함. 유엔기후변화회의가 세대 간 공평함, 사전 예
방의 원칙, 공동의 차별적인 책임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

https://www.churchofengland.org/resources/churchcare/net-zero-carbon-church



https://www.churchofengland.org/resources/churchcare/net-zero-carbon-church



https://www.churchofengland.org/resources/churchcare/net-zero-carbon-church



https://www.churchofengland.org/resources/churchcare/net-zero-carbo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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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 인식의 확산-

2050년 넷 제로
2030년 절반
- 대안 마련 -

기존 관성과 싸움
대안을 현실화
- 정치세력화 -

필요한 자원 : Activist Researcher, 지역, 현장, 연대, 실험, 확장, 제도, 정치, 참여

Photo credit: Sunrise Movement outside Rep. Pelosi’s office

선라이즈 무브먼트

“시위냐 선거냐”
“둘 다 필요해!”


